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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을‘주요국정100대과제’로선정촉구기자회견예고보도(2017. 6. 20.)

6/22(목),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을국정과

제로선정할것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합니다.

▲ 6월 22일(목)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의 교육공약 담당자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

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ㆍ학벌 차별금지

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

고 밝힘.

▲ 그러나 채용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입시와 고용 전반의 영역

및 민간기업의 채용 등에 걸친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 개선은 제외되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새 정부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입시ㆍ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영역에서, 공공기관

과 민간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반영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6월 22일(목) 오전 11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우리 단체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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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용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는 전면 도입합니다. 학력 출신학

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력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입니다.”라는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 책임자 또한, ‘학력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 제정’을 약속하여 평가단의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공정화법)의 개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더

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는 애초 약속보다 매우 미흡한 조치로, 국정기

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0대 과제’를 정리함에 있어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라는 중요한 과제를 혹시 채용공정화법 개정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채용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입시와

고용 전반의 영역에 걸친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

니다. 단기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이 입시, 채용, 승진 전반에서 학력・학벌 채용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 주요 내용

2017. 6.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10)

안상진 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9)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전달


